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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지원을 위한 대형 실증기반(인프라) 내년에 만든다
- 올해 8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2천억 규모 예비타당성 통과 

- 산업부, 대구시, 로봇진흥원 등 전담반(T/F) 가동, 연내 세부계획 마련 후 내년 초 본격 실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2일(목), 대구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준비 전담반(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로봇산업계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개발 단계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안전성 실증 등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로봇제품이 

사업(비즈니스)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형 실증 기반(인프라)
*으로, 

5년간(‘24~’28) 약 2,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8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 

 * 사업 규모 : 1997.5억 원(국고 1305억 원), 사업 기간 ‘24~’28년, 조성지역 : 대구(면적 166,973㎡)

  이번 전담반(TF) 가동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우리 첨단로봇산업 육성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사업(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기반(인프라)이 되는 

만큼, 사전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업계현장의 요구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최대한 빠르게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이다.

  전담반(TF)에서 산업부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활용한 로봇산업 육성 등 

정책 연계 강화, 대구시는 부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산기평은 

업계 수요에 기반한 실사용 평가(테스트필드) 상세 추진계획, 진흥원은 실사용 

평가(테스트필드) 자립화 방안과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로봇업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로봇 실사용 평가(테스트필드)의 산업지원 

기반(인프라)으로서 기능과 효과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기적으로 전담반(TF) 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미래 첨단로봇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기반(인프라)이 될 것인 만큼,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성공적인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내 ‘첨단 로봇산업 전망(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한 규제개선과 연구개발(R&D) 등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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